
 
본부장 인사, 공사 인사(人事) 혁신의 계기로 삼자.

  양승동 사장 임기가 후반전으로 접어들었다. 현재 KBS의 성과, 조직원들의 
평가, 쇄신 필요성을 감안할 때, 경영진의 부분적 인사 적기라고 판단된다.

 문제는 인사의 내용이다. 양승동 사장 취임 후, 인사가 “능력과 신망이 있는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해야 한다는 인사의 제 1원칙을 충족시켰는가? 이에 흔
쾌히 동의하는 구성원은 많지 않다. 직원들이 인사를 신뢰하지 않으니 분열과 
냉소주의가 크다. 이번 본부장 인사가 본질적으로 변화해야 하고, 나아가 공사 
인사 혁신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현재 본부장 인사의 근본적인 한계를 살펴보자. 다수의 본부장은 집행기관으
로서 내부 직원을 발탁하려 할 경우, 당사자는 사원 퇴직 후 본부장으로 신규
임용되어야 한다. 대부분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인물 중 본부장을 선택한다. 
정년이 보장된 환경에서 정년까지 시간이 남은 인재가 결심하지 않은 한 본부
장으로 나설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본부장 후보 인재 군(郡)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비례해 리더십 있는 본부장이 탄생할 가능성은 낮다.

 반면, 현재 본부장 인사 제도는 연공서열주의 강화, 사장 정실 인사로 비판받
을 소지가 크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처해야 할 분야에서 퇴직까
지 시간이 남은 우수한 인재가 개혁적인 최고정책결정자가 되기 어려운 구조
이다. 또한 사장이 정년을 희생하고 본부장에 취임한 사람을 해임하기가 어려
울 수밖에 없다. 성과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인사 원칙이 구현되기 힘든 것
이다. 예산 규모 1조원 규모, 최대 공영방송의 비전을 제시할 인사가, 본부장 
퇴임 후 생계를 고려해서 이뤄져서는 곤란하다.

 본부노조는 본부장 인사를 KBS 인사 혁신의 계기로 삼고자 조합원의 아이디
어를 모으고 숙의하고자 한다. 능력 있는 인사가 본부장이 되어 신분이 보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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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소신껏 일하고 성과에 따라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능력있고 
개혁적인 본부장이 탄생한다면 본부 내 인사에서 쇄신의 연쇄작용이 기대할 
수 있다.

 본부장 인사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이 조직 내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만큼, 조
합원들의 토론 속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이다. 각각의 제도의 장점과 우려
점, 그리고 보완책을 폭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필요한 경우 조직개편 등을 
통해 불필요한 결정단계를 줄여 신속한 결정과 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도 있으
며, 이미 본부노조가 쟁취한 본부장 중간평가제가 새로운 인사 제도와 함께 상
승효과를 낼 수 있다. 

 어떤 인사 제도이든 실력과 공정함이 인사 원칙이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어
떤 제도에서도 부적격 본부장이 탄생하고, 원칙에 충실하면 능력 있는 리더는 
끊이지 않는다. 이 원칙을 재강조하면서 원칙을 뒷받침할 가능성을 더 커지는 
방향으로 인사 틀을 개선해야 한다. 양승동 사장 임기 후반기로 접어드는 시
점, 현재보다 더 높은 조직원의 신뢰와 성과를 부를 수 있는 전환을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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